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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살 전력시장의 현안, 청년과 함께 고민
- 2차관, 전력거래소에서 전력시장·계통 현안 보고 청취

- 2030 자문단, 산업 현장(3.6)에 이어 에너지 현장 릴레이 행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최남호 2차관은 3.11.(월), 2030 자문단*과 함께 

한국전력거래소를 방문하여 전력시장·계통 현안을 보고받았다. 지난 

3.6.(수) 안덕근 장관의 산업 현장(SSG닷컴 풀필먼트 센터) 방문에 이어 두 

번째 청년 동행 현장 행보이다.

   * 청년 보좌역(단장), 민간기업·공공기관 재직자, 학생 등 총 21명으로 구성 

  다음 달 출범 23주년이 되는 우리 전력시장(2001년 4월 개설)은 청년에 해당

하며 지속 성장하고 있다. 2023년 전력거래량은 545TWh로 2001년 199TWh 대비 

약 2.7배 증가하였고, 설비용량도 같은 기간 48GW에서 138GW로 약 2.9배 확대

되었다. 한국전력거래소가 동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전세계 계통운영자 회의*
(GO15)의 

2025년 회장사로 추대되는 등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세계적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 50GW 이상 대규모 계통을 운영하는 글로벌 15개 기관(美 PJM, 日 TEPCO 등)으로 구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력시장의 제도 개선도 진행되고 있다. 최근 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원전･수소 등 무탄소 전원이 전력시장을 통해 안정적･
효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원전 정부승인차액계약, 청정수소입찰시장 등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수반되는 변동성과 계통관리 이슈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를 

올해 3~5월 모의운영을 거쳐 시행하는 한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전력자원의 분산 또한 유도할 계획이다. 

  최남호 2차관은 “최근 전력수급 관리의 어려움이 전통적인 여름·겨울

철 전력부족 이슈에 더해 봄･가을철 과잉공급 상황까지 4계절 상시화되고 

있는 만큼, 다가오는 봄철 「경부하기 전력계통 안정화 대책」 마련(3월 중)과 

계통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며, 전력거래소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함께 전하였다. 또한, 전력시장 제도 개선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고 전기요금･탄소중립 등을 매개로 미래 세대에게 밀접한 영향을 미친

다고 평가하며 청년들의 관심과 역할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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